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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arriage has been prevalent in Korea since the mid-1990s. Remarried families have reported that they face many challenges 

and difficulties. Life for those who remarry can worsen when the children from a previous marriage live together with new 

family members. It is interesting that some remarried families adjust well while others do not.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remarried families with childre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and support remarried families, the resilience perspective was chosen, focusing on a strengths perspective with developmental, 

ecological, and preventative perspectives. In terms of resilience, the proposed practice model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ree concepts: belief systems, organizational patterns, and communication. The model can be used to help remarried families 

accomplish adequate integration by growing as a new family and can prevent another divorce. Moreover, it can assist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develop programs and policies with a strengths perspective rather than a deficit or problem-oriented perspective. 

Based on the model, various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remarried families. The development 

of supportive programs is suggested. These can include re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remarriage life education programs, 

interactive web-based programs, and family camps. For a long time, remarried families have been labeled as abnormal and 

atypical owing to the normal family myth. This negative perception of remarried families must be altered so that they are 

accepted with a positive outlook in a society. For further studies, the development of diverse supportive adaptation programs 

for various types of remarried families and active research on them are recommended. The practice model can assist with 

the adaptation and growth of remarried families by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주요어(Key Words) : 재혼(remarriage), 재혼가족(remarried families), 질리언스(resilience), 실천모형(practice model)

Ⅰ. 서 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의 하나는 재혼가족의 증가이다. 지난 10년간 혼인유형에

서 남녀 혼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재혼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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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는데 재혼남-재혼녀의 결혼이 늘어났으며 평균 재혼

연령이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2011)에 따르면 2010년 체 

결혼에서 어느 한 쪽이 재혼인 경우는 9.6%이며 재혼남-재혼

녀가 결혼한 비율은 12%로, 10명 가운데 1~2명은 양쪽 모두 

재혼으로 나타났다. 한 평균 재혼연령도 남성 46.1세, 여성 

41.6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혼연령의 상승과 황혼 

재혼의 증가와도 련되지만, 자녀가 있는 30  반에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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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연령 의 이혼율이 높다는 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재혼은 이혼 후 재혼

이 평균 36,125건, 사별 후 재혼은 평균 3,541건으로 나타나 이

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의 수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

다(통계청, 2012).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재혼가족을 혼가족보다 문제

가 많은‘비정상 인 가족’, ‘불완 한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재혼

가족에 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노년기의 재혼(Choi & 

Lee, 2000; Choi, 2005; Lee, 1997; Kim, 1997; Park, 1997; 

Park & Bae, 2005)을 다룬 것이 부분이며, 재혼모에 한 

연구(Jang, 2010; Kim, 1999, 2002; Lim, 1997)를 비롯하여 

재혼가족의 응과 련된 연구(장혜경․민가 , 2001; Chung 

et al., 2000; Hyun, 1998, 2002; Lim & Chung, 1997; Kim, 

2004; Kim, 2006; Kim, Um, & Park, 2010; Park & Kim, 

2010)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재혼가족의 이혼율 

상승에 따라 다시 해체된 재혼가족에 한 이해(Kim, 2007)를 

새롭게 하고 재혼가족의 이혼을 방하고자 하는 연구도 시

도되고 있다. 한 재혼가족에 한 로그램의 개발과 련

된 연구(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2004; Lim, 

2006)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

복지 과 같은 실천 장에서의 로그램 실행은 교육 로그

램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

로, 일회성 는 간헐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가정법률

상담소, 2012). 

한편 재혼가족과 련된 모형의 기존 국내연구는 발달론  

을 심으로 하는 가족 FIRO 모형(Hyun, 1998, 2002)

과 생태체계 의 Bronfenbrenner 모형(Kim, 2005)이 있

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재혼가족의 강 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족해체에 한 방을 간과하는 그 한계 을 지닌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혼이라는 삶의 도 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가는 재혼가족의 상호과정을 강화하는 가

족 질리언스 에 기 하여 실천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질리언스 은 재혼가족의 문제보다는 강 에 

을 두고, 의 선행연구(Hyun, 1998, 2002; Kim, 2005)에서 

다루어진 발달론  과 생태체계  뿐만 아니라 

방  까지 포함하고 있다(Walsh, 1998). 

다수의 재혼가족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의사소

통  상호 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 을 가지

고 응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 다(Golish, 2003). 가족 질

리언스는 문제해결과 성장을 한 가족들의 잠재력을 확신하

며, 역경에 처한 가족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삶의 도 을 받고 있는 가족으로 여겨 그 의 환을 가져

온다(Walsh, 1998). 한 질리언스 은 제시된 도 과

제의 해결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수 있어 

도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 에 직면할 수 있

도록 비시키는 방의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질리언스의 에서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하고

자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혼이라는 어려

움을 극복해가는 자녀에 해 연구하면서 질리언스를 그

들의 응요인으로서, 혹은 보호요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Gosselin & David, 2007; Gosselin, 2010; Walsh,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성공 인 응을 지원하는

데 가족 질리언스가 정 인 향을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재혼 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혼(前婚)에서

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한 재혼가족(Bemstein, 2000; Booth 

& Edwards, 1992; Hyun, 2003; Jang, 2010; King, 2009; 

Lim, 2006)을 상으로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

해 재혼가족과 질리언스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가

족 질리언스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을 심으로 모형을 구성하 다.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

를 목 으로 하는 실천모형은 이혼의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재혼으로 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고‘두 번째 기회’로 주어진 

상황을 잘 이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재혼가족의 응  성장

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한 재혼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해체되기 쉬운 

재혼가족(Coleman, Ganong, & Fine, 2000; Jang, 2010; Kim, 

2007)의 질리언스를 강화시켜 재혼가족의 이혼을 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재혼가족의 개념과 황 

재혼가족에 한 개념 정의와 용어는 재혼가족의 유형만

큼 다양하다.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은 두 핵가족의 결

합을 나타내는 ‘이 핵가족(binuclear family)’, 가족의 구조

가 재구성된다는 의미의‘재구성가족(reconstructed family)’, 

두 가족이 합쳐져서 섞 다는 의미의 ‘혼합가족(blended fa-

mily)’ 등의 용어와 같이 혼용되고 있다(Ganong & Coleman, 

1994).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의붓 가족, 계부모 가

족 (step famil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Kwon et al., 

2006). 종합 으로 재혼가족은 부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재혼가족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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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잡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의 핵가족보다 

가족으로서의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양쪽 부부가 

혼에서의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는 가

장 복잡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Ceballo et al, 2004; Kim, 

2006; Kim, Um, & Park, 2010; White & Booth, 1985). 재

혼가족에서 혼으로부터의 자녀는 갈등의 요인이나 가족해

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가장 응하기 힘든 유형이라 볼 

수 있다(Rogers & Rose,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

족’의 용어를 ‘이혼 후 혼(前婚)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혼

인한 가족’으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재혼한 부모 ‘각각의 혼 자녀 유무’와 이들에 

한 양육권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매우 복잡한 재혼가족 유

형을 보이는 반면(Clingempeel & Segal, 1987), 한국에서의 

재혼가족 유형은 주로 성별과 혼․재혼여부를 조합하여 재

혼남-재혼녀, 재혼남- 혼녀, 혼남-재혼녀로 구분한다. 특

히 지난 10년 동안 차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늘어나, 

재혼가족의 구성에서 과거 다수를 차지하던 재혼남- 혼녀의 

결합보다 재혼남-재혼녀의 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2012). 재혼가족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핵가족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오인하기도 하지만, 

재혼가족은 혼(前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계자녀와의 계 성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혜경․민가 , 2001; Hyun, 2003; Lim, 2006; King, 2009; 

Jang, 2010). 혼(前婚)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

들은 혼과 재혼을 포함한 두 가구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그들의 실과 기억 속에 존재한다. 한 재혼가족에서는 많은 

상실과 변화가 있은 이후에,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  문화와 

직면하게 되어 갈등이 야기되거나 혹은 타 을 통하여 공유하

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Kim & Ha, 2011; Visher, Visher, 

& Pasley, 2003). 특히 재혼가족은 배우자간의 유 계보다 

부모-자녀간의 유 계가 더욱 오래 이어져 왔으므로 가족

생활주기상의 불일치가 크다(Cater & McGoldrick, 1999; Pa-

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 따라서 혼에

서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은 사회  지지가 부족하고 계부

모-자녀 사이의 법 인 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부재하며, 가

족체계가 정서 으로 친 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들은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을 역할 혼란에 빠뜨리고 

응상의 어려움을 래한다(Chung, et al, 2000). 

재혼가족의 출 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재혼가족의 

이혼율은 혼가족보다 높으며 두 번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leman, Ganong, & Fine, 2000). 

특히 다양한 재혼유형 에서 양측 배우자 모두 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가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mstein, 2000; Booth & Edwards, 1992). 이러한 연구결과

와 같이, 앞으로 재혼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혼의 

빈도수와 상 없이 이혼 유무에 한 자료의 수집만 가능하

기 때문에 재혼 후 가족해체에 한 정확하고 구체 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

(2009)에 의하면 남녀 모두가 재혼인 경우의 이혼상담 비율은 

2005년 5.6%, 2006년 6.6%, 2007년 6.9%로 차 증가하여 

2000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재

혼가족의 이혼상담 증가는 혼보다 복잡한 재혼가족의 갈

등과 마찰이  다른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 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의 이혼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 재혼가족의 원활한 응과 이혼의 방에 더

욱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재혼가족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재혼가족은 재혼가족의 형성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혼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

움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혼가족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도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재혼

에 한 비 실 인 기 ' 재혼가족에 한 잘못된 신화에서 

비롯하며 실제 재혼생활을 실망과 좌 로 이끌 수 있다. 재

혼가족도 혼가족과 같을 것이라는 ‘정상 핵가족의 신화'와 

재혼가족은 이미 가족으로서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어 빨리 

통합될 것이라고 여기는 ‘즉각 인 응의 신화'는 부정 인 

사회  인식과 연결된다(Kim & Ha, 2011; Visher, Visher, 

& Pasley, 2003). 한 재혼가족은 재혼 후 애정이 즉시 생길 

것이라는 믿는 ‘즉각  애정(instant love)의 신화'도 재혼가

족으로 하여  비 실 인 기 를 하게 만들어 갈등과 마찰

을 야기할 수 있다(Turnbull & Turnbull, 1977). 

둘째, ‘가족 구성원에 한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

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사람에 해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다

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  갈등이다(Kim, 

2006, Kwon et al, 2006; Lewis, 1980). 이런 갈등은 분노, 

배신감, 질투, 죄책감 등의 복잡한 정서를 수반하며 재혼가족

의 스트 스를 증가시켜 응과 통합을 해하는 부정 인 

정서로 나타난다(Kim, Um, & Park, 2010; Pasley & Ihinger- 

Tallman, 1989). 혼(前婚)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새 배우자에 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한 계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계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계자녀에 한 애정에 해 갈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도 계부모와의 친 한 계는 재 동거하

지 않는 친부모에 한 배신이라는 생각에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 계부모와의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Visher, Visher, & Pasley, 2003).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가 

층성심에 한 갈등으로 인해 아동기의 자녀보다 더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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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Ken-

nedy, 1985; Kim, 2006; Kim, Um, & Park, 2010; Lutz, 1983).

셋째, 재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내 

경계 모호성과 역할 혼란'으로 새로 형성된 가족 내에서 계 

형성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Kim, 

Um, & Park, 2010). ’경계 모호성‘은 가 가족 경계의 안에 

는 밖에 있으며, 가족체계 내에서 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가에 해 가족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Boss & Greeenburg, 1984; Pasley & Ihinger-Tallman, 

1989). 재혼부부는 새로운 결혼 계에서 혼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지속 인 시도를 통해 보다 친 한 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Jang, 2010). 반면, 자녀들은 혼의 확

가족에 한 상실감과 함께 새로운 확 가족 구성원에 한 혼

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와 역할의 혼란은 자녀들

과 계부모, 계형제들 간의 유 를 방해하기도 하며 가족의 기능

을 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은 명확한 재정의(refra-

ming)를 통해 역할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6; 

Visher, Visher, & Pasley, 2003).

넷째, 재혼가족은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재혼가족 내 자원의 분배에 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즉, 

돈과 같은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애정과 같은 정서  자원

에도 한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과 경제  자원의 

리는 재혼한 부부와 그들의 (前)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Ganong & Coleman, 1994). 따라

서 부부는 재혼 이  혹은 재혼 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제  자원의 분배 문제를 명확히 논의하여, 차후 

이와 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해야 한다. 한 

자녀들은 계형제와 물건,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도 

낯선 계형제와 공유해야 한다는 에 상실감을 가지면서 분

노할 수 있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그러므로 재

혼가족의 구성원들은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  자원

의 분배가 하지 못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혼이 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재

혼에 한 사회의 부정  인식과 편견'은 재혼가족의 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계부모에 한 부정 인 인식과 계자녀에 

한 동정  편견은 재혼가족의 자녀들을 문제아나 불행한 아

이로 인식하도록 하기도 한다(Coleman, Ganong, & Fine, 

2000; Kim, Um, & Park, 2010; Lim, 2006; Sohn, 2009). 재

혼가족의 구성원들은 래  타인으로부터 냉 를 경험하기

도 하며, 새로운 가족에 한 부정 인 인식이 강화되어 재혼

가족 구성원과의 계 형성을 어려워하기도 한다(장혜경․

민가 , 2001; Visher, Visher, & Pasley, 2003). 한 사회의 

부정 인 인식과 편견은 사회  지원체계의 결여와도 연

되어 있는데, 이는 재혼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응을 도와  

교육  상담기 이나 련 로그램의 부족과도 연 되어 있

다(Higgnbotham, 2009; Kim, 2004; Lim, 2006).

3. 가족 질리언스와 국내 선행연구

가족 질리언스는 가족이 생활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과정

에서 질리언스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제로 한다(Patter-

son, 2002).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족 질리언스는 가

족이 커다란 기나 변화를 겪을 때 그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이에 직면할 수 있는 가족의 장 과 잠재

력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가족 질리언스는 가족 구성원이 

기상황에 히 응하며,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를 극

복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McCu-

bbin & McCubbin, 1998). 한 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을 

헤치고 최선의 성장을 이루도록 가족을 재생시키는 힘이며(Pa-

tterson, 2002), 가족이 실패에서 회복하고 곤경으로부터 스스

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olin & Wolin, 1993). 이

듯 가족 질리언스는 가족의 지속 인 기 극복을 통해 

정 인 변화를 거쳐 차 성장한다(Walsh, 2002). 

가족 질리언스와 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은 다양한 

가족유형을 상으로 질리언스 에서 근하여 그들의 

가족 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가족 질리언스에 한 선행

연구로는 알코올 독자 가족(Jang, 2001), 한부모 가족(Hyun, 

2007; Park, 2007; Song, 2006; Suh, 2002), 입양가족(Choi, 

2007), 년기 부부(Choi, 2009), 북한이탈주민 가족(Kim, 2011) 

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유형에 한 연구가 있다. Jang(2001)은 

알코올 독 가족을 상으로 질리언스 증진 모형을 개발

하 는데, 가족 내에서 세  간의 이를 방하는 시각에서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입을 주장하 다. Choi(2007)

는 비입양부모를 상으로 질리언스의 구성요소에 따라 

총 5회에 걸친 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 다. 연구결과, 

질리언스에 근거한 로그램은 입양 비의 변화과정에 정

인 도움을 주었고 다른 비입양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질리

언스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Choi(2009)는 년기 

부부를 상으로 총 4회기의 가족 질리언스 강화 로그램

을 구성하여 실행하 는데, 부부 계의 개선에 도움을  것

으로 나타났다. Kim(2011)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지원방안에 하여 질리언스 으로 근하

다. 이미 탈북과 도피라는 역경을 이겨낸 북한이탈주민의 삶

에서 질리언스를 이끌어내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남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 다. 

한편, 국내의 가족 질리언스와 련된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 혹은 그 자녀와 련된 연구는 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

족유형 에서 가장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Hyun, 2007; Park, 

2007; Song, 2006; Suh, 2002). Suh(2002)에 의하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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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그 가족의 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과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06)은 

부모의 이혼을 겪은 학생의 경험에 하여 연구하 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질리언스를 통해 미래에 한 희망과 정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7)

은 이혼자녀의 가족 질리언스에 한 사례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나타났지만, 질리언스를 통해 

환경에 한 정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Hyun(2007)

은 한부모 가족의 응에서 가족 질리언스가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조 효과를 나타내어 가족 응에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질리언

스는 그 가족이 삶의 과정에서 도 들을 견디어 낼 수 있도

록 능력을 부여하는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역경에 처한 가족의 

응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질리언스와 

련된 연구는 가족의 문제와 결 에 을 두던 에서 

벗어나, 가족의 성장과 강 에 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 하 듯이,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에서 가족 질리언스 을 용하여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심도 있게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재혼 가족의 자녀를 

연구하면서 자녀들의 응요인으로서, 질리언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Gosselin & David, 2007; Gosselin, 2010; Walsh, 

1998). 

4. 질리언스와 재혼가족의 응 특성

Carter와 McGoldrick(1999)에 의하면 재혼은 가장 어려운 

환기로 제시된다. 재혼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실, 고통, 

모호성을 경험하 기 때문에 재혼과정에 내재된 복잡성을 회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이 하게 통합되어 

성장하기 해서는 과거 가족 계의 상실을 애도하고 새로운 

가족의 통이 구축되어야 하며, 같이 생활하지 않는 생물학  

부모와의 유 가 재 상되어, 자녀가 갈등 없이 두 가구에서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따

라서 재혼가족의 원만한 성장을 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

러 어려움에 처하기 해 질리언스 에서 재혼가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질리언스(resilience)는 

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서, 역경의 회복을 통

해 더욱 힘을 얻고 자원이 풍부해지며 기와 도 에 응하여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극 인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즉, 가족 질리언스 은 가족의 실패보다는 가족의 

잠재 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며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을 두는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질리언스 

근에서 ‘성공 인 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 으로 응한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새로 구성한 가정에서 기 할 수 있는 것에 해 실 이다. 

이것은 재혼가족의 생활에서 즉각 인 사랑과 응에 한 기

나 혹은 재혼가족은 혼가족과 같아야 한다는 기 를 받

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Visher & Visher, 1990). 이러한 

‘ 실  기 ’를 가진 재혼가족은 사랑과 보호의 감정이 성숙

되기 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재혼가족과 혼가족 사이에는 

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Park & Kim, 

2010). 

둘째, 재혼가족은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는 이혼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변화에 한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 요하다. 인식되지 않은 

슬픔은 가족 구성원들의 계 형성을 방해하므로, 상실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슬픔을 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만

족스러운 재혼가족의 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 재혼가족

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두려움, 

기 , 분노, 그 밖의 많은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

용해야 한다(Ganong, Coleman, & Jamison, 2011; Rogers 

& Rose, 2002). 특히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는 재혼자녀들에

게 조부모, 이모, 삼  그리고 사  등 혼의 확 가족과 연

를 유지하는 것은 상실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Walsh, 1998). 

셋째, ‘부부간의 견고한 계'는 정 으로 성장하는 재혼

가족의 요한 특성이다(Kim & Ha, 2011). 특히 재혼가족 내

에서 모든 일을 같이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부부는 가족 구성

원들에게 안정된 분 기를 제공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Colman, Ganong, & Fine, 2000). 부부간의 견고한 계는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시 이혼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근심을 감소시켜 다. 한 

계부모는 부모-자녀의 계 유지를 존 하고, 력 이며 따뜻

한 가족 계를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Ga-

nong, Coleman, & Jamison, 2011). 

넷째, 새로이 구성된 재혼가족이 가족으로 성장하려면, ‘

한 가족 계의 형성'은 매우 요하다. 계부모-계자녀 사이, 

그리고 계형제-자매 사이의 상호 계의 발 은 더욱 특별한 

심이 필요하다(Kim & Um, 2006; Kim, Um, & Park, 2010). 

자녀들에 한 계부모의 지 는 획득된 것이 아니라, ‘덤으

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부모는 계자녀들과의 계 형성

에서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 으로 그 계를 

형성해야 한다(Chung et al., 2000; Rogers & Rose, 2002; 

Celbaro et al, 2004; Lim, 2006). 특히 재혼 기의 계에

서 유래되는 스트 스가 따뜻함과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도

록 정 인 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은 과거 각기 다른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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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생활을 

하던 두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에 한 가족 규칙의 재

확립'을 통해 재혼가족의 구조 안에서 일상사와 기념일을 축하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가족 규칙의 재확립은 새로 형성된 가족 구성원이 

과거 가족경험의 정 인 측면을 받아들이면서, 그 수행방법

과 가족행사를 서로 공유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Vi-

sher, Visher & Pasley, 2003). 성공 인 응을 이룬 재혼가

족은 일상생활에 한 가정의 규칙을 하게 재확립하며, 

이런 결정에 동반되는 창조성과 력의 정 인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 

여섯째, 재혼 이 에 독립된 생활을 유하다가 재혼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 가족 구성원들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여 ‘가족 간의 상호 력'이 필요함을 이해한

다.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재혼을 통해 새로이 형성된 형제

계와 친인척 계에 응하면서도, 이러한 계들을 재혼 

이  가족체계의 계망들과도 함께 유지해야 하는 것에 더욱 

혼란스러워 한다(Pasley & Ihinger-Tallman, 1989). 그러나 

성공 인 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이 속한 여러 

가족 사이에서 하게 모든 일을 조정하며 응한다. 따라서 

계부모는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 계자녀들의 특성을 깊이 인식

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런 

노력은 자녀에게 더욱 다양한 상호 계와 그 경험을 제공한

다(Visher & Visher, 1989; Chung et al, 2000).

이제까지 살펴본 성공 인 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  

그에 한 이해는 많은 재혼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헤치

고 성장하여 성공 인 응의 단계에 이르도록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인 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가족 질리언스를 재조명한다면, 재혼가족

들이 조  더 원활하게 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혼가족과 련된 기존의 모형 연구

재혼가족과 련된 모형 연구로는 가족 FIRO 모형 (Hyun, 

1998, 2002)과 Bronfenbrenner의 모형(Kim, 2005)이 표

이다. 첫째, 가족 FIRO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

tions Orientation) 모형은 발달이론에 기 한 모형으로서, 가

족의 스트 스를 야기하는 변화나 발달  환에서 가족의 상

호작용에 을 두고 있다(Doherty & Colangelo, 1984). 따

라서 가족 FIRO 모형은 획기 인 변화, 환, 그리고 재정립 

과정을 경험하는 재혼가족에게 합한 모형으로 가족은 재혼

과 같이 커다란 환을 경험할 때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만

들어 낸다. 그 후 가족 상호작용은 포용(inclusion), 통제(cont-

rol), 친 감(affection)의 순차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데, 

를 들어 어떤 복합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용은 가장 우선

순 로 작용하며 그 후 순서에 따라 통제와 친 감이 처하게 

된다(Doherty & Colangelo, 1984). 이러한 가족 FIRO 모형을 

기반으로 재혼가족의 응발달에 하여 연구한 Hyun(1998,

2002)은 복합 인 문제를 나타내는 재혼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하여 단계별 순차  우선순 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문

제해결  응을 지원하 다. 재혼가족은 각 구성원의 경계

와 역할의 설정을 통해 재혼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의

하는 포용단계를 거친 후에야 훈육, 자원 배분 등과 같은 갈

등에 해 가족규칙의 확립을 통하여 조 으로 통제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가족은 진실된 마음과 친

감을 형성하게 된다. 즉, Hyun(1998, 2002)은 재혼가족은 

성공 인 응을 해 가족 FIRO 모형의 각 단계를 순서

으로 거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 다.

둘째, Bronfenbrenner 모형(1979)의 생태체계  은 

개인을 다양한 체계와 맥락 속에서 체 으로 악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여러 제도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  가족, 환경  요인과의 상

호작용을 심으로 가족의 특정 상황이나 어려움에 향을 

주는 요인을 모든 체계 속에서 악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이 모형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부 한 개인이나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그 변화의 으로 보아 가족기능에 련된 개입이나 지지

망 구축에 유용하다. 그러므로 Bronfenbrenner의 모형은 재

혼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의 해결이나 가족 응에 해 

가족 내부의 변화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 향을 통합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계부모-계자녀 계를 심으로 재혼

가족의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Kim(2005)은 

Bronfenbrenner 모형에 기반하여 재혼가족과 그 주  환경과

의 상호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Kim(2005)은 재혼가족의 

구성원 개인을 다양한 체계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개인-

과정-맥락을 심으로 연구하 다. 연구결과는 개인  변인

으로 계자녀의 성별과 연령이 다루어졌으며, 가족과정 변인

으로는 가족 경계의 모호성, 역할 갈등, 양육방식, 부부 계, 

공동자녀 등이 나타났다. 한 사회  맥락과 련된 변인에

서는 사회  지지, 재혼가족의 유형, 경제  문제 등이 거론

되었다. 즉, Kim(2005)은 Bronfenbrenner의 모형에 기 한 

개인, 가족, 환경과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 재혼가족의 부

응을 방하고 보다 정 인 응을 진하고자 하 다. 

와 같이 발달론  근은 재혼가족의 발달과 성장을 강

조하 으며, 생태체계  근은 재혼가족의 응에 하여 

가족 내부만이 아니라 가족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해

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각의 은 그 한계 을 나타

낸다. 먼  가족 FIRO 모형은 순차 인 우선순 에 의한 과

업 완수가 강조되므로 다음 단계로 이행되기 해서는 해당 

단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한 Bronfenbrenner의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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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  역량의 변화나 선택보다 환경의 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역경에 처할 수 있는 

질리언스 을 심으로 실천모형의 개발을 시도하 다. 

한 질리언스 은 에서 제시된 발달론  , 생태

체계  과 더불어 방  까지 포 한 통합 인 

근이 가능한 정 이 있다. 질리언스 은 강 과 자원에 

을 두고, 인간의 변화․성장하는 잠재력을 믿으며 클라

이언트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요시 한다(Yang, 2005). 그러므로 본 연구는 Walsh가 제시한 

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심으로 재혼가족을 이해

하고 지원하기 해 강  을 심으로 하는 질리언스 

근을 통해 기존의 모형들보다 더욱 통합 인 질리언스 

강화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

1. 연구방법  연구 차 

본 연구는 재혼 후 가장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혼(前

婚)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한 재혼가족을 상으로 재

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재혼가족의 성공 인 응을 지원하는데 가족 질

리언스가 정 인 향을 다는 가정을 토 로, 본 연구는 

실천모형에 한 기 를 마련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의 재혼가족 에서 이혼 후 재혼하는 가족의 

증가에 심을 가지고 국내외의 학술지 게재 논문  황의 

검토를 통하여 재혼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재혼에 한 비 실 인 기 (Kim & Ha, 2011; 

Kwon et al, 2006; Turnbull & Turnbull, 1977; Visher, Vi-

sher, & Pasley, 2003), 가족 구성원에 한 충성심 갈등(Le-

wis, 1980; Kim, 2006; Kim, Um & Park, 2010; Pasley & 

Ihinger-Tallman, 1989), 가족 내 경계 모호성과 역할 혼란(Ga-

nong & Coleman, 1994), 재혼에 한 사회의 부정  인식과 

편견(Coleman, Ganong, & Fine, 2000; Lim, 2006; Kim, Um, 

& Park, 2010; Sohn, 2009) 등이 재혼가족의 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가족의 

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 어려

움의 극복에 을 둔 모형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문헌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가족 질리언스 

에서 성공 인 응  성장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범주

화하여 제시하 다. 이들의 특성으로는 재혼생활에 한 실

인 기 (Visher & Visher, 1990), 상실감과 변화에 한 감

정을 표 할 수 있는 시간  여유(Ganong, Coleman, & Jami-

son, 2011; Rogers & Rose, 2002), 부부간의 견고한 계(Col-

man, et al., 2000; Ganong, Coleman, & Jamison, 2011), 

한 가족 계의 형성(Celbaro et al, 2004; Chung et al., 

2000; Lim, 2006; Rogers & Rose, 2002;), 일상생활에 한 

가족 규칙의 재확립(Visher, Visher, & Pasley, 2003), 가족 

간의 상호 력(Chung et al, 2000; Visher & Visher, 1989) 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  응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

은 가족 질리언스의 강화를 한 실천모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 

셋째, 재혼가족이 자신의 잠재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역경

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 질리언스 에 기 한 실천모

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 다. 이에 Walsh(1998, 2002)가 제

시하는 가족 질리언스의 구성요소에 따라 재혼가족의 지원

방안을 도식화하 다. 가족 질리언스의 구성요소는 신념체계

(believe systems),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의사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세 가지 역의 개념  틀로 구분

되며, 이 세 가지의 개념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 지 효과를 

갖는다(Walsh, 1998). 따라서 재혼가족의 성공 인 응과 

성장을 해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을 포함한 가족 

질리언스를 실천모형에 용하 다. 

이 듯 본 연구의 실천모형은 문헌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재혼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측하고 성공 인 응

을 이룬 재혼가족의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가족 질리언스 

을 심으로 재혼가족의 응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

리언스 강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

1)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의 기본 

재혼가족은 혼의 핵가족과 비교하여 불완 한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직도 재혼가족에 하여 부정 이고 문제 

심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 재혼가족 내의 다양성에 한 인식과 재혼가족의 응 

 발달을 부각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Chung et al, 

2000; Kim; 2005; Kim, 2006; Kim, Um & Park, 2010). 즉, 

재혼가족은 정상가족과 다르다는 문제 지향 이고 병리학

인 시각에서 벗어나, 편견 없이 재혼가족에 해 이혼이나 

사별의 상실로부터 정 인 시각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

하는 강 과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여긴다(Golish,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  을 핵심으로 생태체계 , 

발달론  , 방  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족 질리

언스 (Walsh, 1998)을 실천모형의 틀(framework)로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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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첫째, 강  은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이 스

스로 자신과 가족의 강 을 찾고 이를 가족 계에 용하도록 

지원해 다. 그러므로 재혼가족들은 자신들의 강 을 인식

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정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생태체계 은 가족을 다양한 사회체

계와 연결되어 지속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따라서 이 은 '환경 속의 인간(Bronfenbrenner, 1979)'

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재혼가족이 확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극 활용하면서 사회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발달론  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에 

을 두는데 재혼가족 역시 변화․발 할 수 있으며, 고정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응  노력을 통해 지속 으로 변화

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넷째, 방  

은 재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미래의 도 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심리사회  방 종(Walsh, 1998)으

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  은 재혼가족에 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해체를 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수 있다.

2)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의 구성 

요소 

(1) 신념체계(Belief systems)의 변화

① 재혼에 한 의미 부여: 삶의 도 으로서의 수용 과 가족 

결속력의 강화

재혼가족은 재혼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어려움을 인생에 

있어서의 ‘도 (challenge)’으로 수용하여 가족 계에 기 한 

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재혼으로 인

한 스트 스와 당면과제에 해 정 인 평가를 내려 재혼

을 생활주기의 도 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인지  재구조화가 시도되어야 한다(Walsh, 1998). 그러므로 

재혼가족이 이혼으로부터의 기와 역경을 잘 이겨냈던 이

의 경험  근거를 기반으로, 이 기상황에서도 잘 응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확인하고 어려움에서 정 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이혼과 같이 과거의 역경에 잘 

처하며 성장했던 때를 기억하고 재혼가족으로서의 어려움

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혼생활교육'을 받

도록 권장한다. 이런 교육 로그램에 한 가족의 참여는 가족 

결속력의 강화를 유도하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정 인 망: 새로운 가족 탄생에 한 희망과 실  

기 의 추구

가족에게 정 인 망을 갖게 하는 것은 가족의 장 과 

잠재력을 강조하여 미래에 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인 망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해 극 인 주도력을 가지고 변화에 

참여하며, 용기와 인내를 발휘하게 한다(Walsh, 1998). 재혼

가족에게 있어서 재혼은 가족의 재구성을 통해 이 에 경험

한 가족해체의 손상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정 인 욕구의 표 이며, 

미래에 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 에 의해 재혼가

족은 빨리 통합될 것이라는 즉각  응의 신화나 재혼가족

에서 즉시 애정이 생길 것이라는 비 실 인 기 를 갖는다

(Kim, 2004; Park & Kim, 2010; Visher & Visher, 1990). 

그러므로 이러한 비 실 인 기 에 하여 새로운 가족 탄

생에 한 희망의 추구를 도모하면서도 실 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족지원 서비스로서 재혼 이 에 ‘재혼 비 로

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성(Spirituality): 성의 재해석  종교기  활용

종교나 성은 가족이 어려움을 나 고 정서 으로 의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지지체계로 작용하며, 개인 인 

믿음은 도 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념을 

지지해 다(Walsh, 1998). 그러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

족이라면 종교기 과 연결하여 신앙생활을 공유하면서, 가

족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교기 은 사회  연계망으로의 역

할을 수행하며 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심리 ․정

서  안정감과 안을 받을 수도 있어 종교의 활용은 매우 

유용하다(Kim, Um, & Park, 2010). 한 종교와 련된 기

에서 ‘가족참여 지원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이혼에 

한 죄책감을 완화하고 새로이 이룬 가족이 응에 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① 융통성 강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규칙 등의 재조정

‘융통성’은 도 을 재조직하고 그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다.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구조  안

정성이 필요한데, 부분의 연구들은 부부 계의 장기  성공

을 견하는 요인으로 응성, 융통성, 변화능력을 포함시키

고 있다(Walsh, 1998). 부부 간의 융통성 있는 역할의 재조정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녀양육에 참여(Ganong, Coleman, 

& Jamison, 2011; Sohn, 2009)하도록 하며, 자녀간의 서열도 

출생순 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제․자매간의 역할도 재조정

된다. 그리고 가족규칙의 재조정은 혼가족 각각의 역사와 문

화의 정 인 측면을 수용하거나, 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혼가족의 역사와 문화와는  련 없이 

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Visher, Visher, & 

Pasley, 2003). 한 재조정을 해서는 재혼가족의 구성

원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역할극의 참여나 가족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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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참여 가능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가족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는 문가가 정기 으로 찾아

와 가정생활을 찰하며 그 가족의 변화과정을 조언하는 ‘찾

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② 연결성 향상: 재혼한 부부의 계 강화

‘연결성(connectness)’은 가족 구성원이 자율, 분리와 동

시에 연합, 상호지지, 상호 력하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재혼한 부부는 이미 혼에서 형성된 부모-자녀 계를 배반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부 계를 강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낀다(Hyun, 2003). 그러나 부부 계의 강화는 부부뿐만 아

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향을 미치므로 요하다. 따라서 성공

인 계부모-계자녀 계를 형성하기 이 에 확고한 부부간

의 계가 먼  선행되어야 한다(Chung et al., 2000; Visher, 

Visher, & Pasley, 2003). 부부 계의 견고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재혼에 한 남녀의 기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Kim, 2004). 만약 재혼 이 이나 재혼 직후에 새로운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미 친 감을 형성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부부의 재혼생활의 응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Lee, 2004). 그러므로 이와 련하여 재혼부부들이 재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 과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동질집단’으로 이루어진 로그램의 참여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2004; Lim, 2006). 

③ 사회  자원 동원: 확 가족의 활용, 지지집단 형성 과 

활용

가족들이 스스로 견디어내고 도 에 처하기 해서는 환

경 인 지지와 가족의 외부자원이 필요하다. 최근의 연구들

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종류의 집단이던지 특정집단에 소속

되어 있는 것이 삶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Walsh, 1998). 특히 재혼 이 의 확 가족의 지지는 자녀들의 

응을 돕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데(Visher, Visher, & Pa-

sley, 2003),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과 같은 확 가족의 정서

 지지는 재혼가족의 성장을 도와 다. 한편, 재혼가족의 사

회  계망 형성을 해서는 재혼가족 각각의 구성원이 포

함될 수 있는 ‘동년배( 래) 지지집단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지지집단(support group)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극 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년배( 래) 지지집단의 형성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 

(3)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강화

① 개방 인 의사소통: 계부모-계자녀 의사소통 강화. 가족 

간의 화 훈련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족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나 정서 

표 이 개방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화  분 기로 

인하여,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과 계부모-계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해결

은 수월해지며,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반 인 재혼생활

의 질도 높게 나타난다(Chung et al, 2000). 이는 재혼가정

의 친 한 의사소통을 통해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기능도 원활하다고 보고한 Kim(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재혼가족의 성공 인 응도 용이해진다는 제 

아래, 가족 간의 정기 인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

소통의 기회를 권장하도록 한다. 한편, 자녀를 해서는 가족

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계를 맺기 한 비과정이 필요

하다(King, 2009). 특히 이복형제와의 계, 친부모와 계부모

와의 계 형성, 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방법, 비 연 계 사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험에 한 정보  교육 등이 필

요하다. 이와 련하여 재혼가족 자녀들을 한 ‘ 래집단 상

담'이나 ‘캠 활동'을 통해 비슷한 환경에 처한 다른 친구들

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나 화법을 

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력  문제 해결: 갈등 해결  안의 탐색 유도

재혼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부부, 계부모-자녀, 계

형제․자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계 는 그 경계와 역

할의 모호함으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혼(前

婚)가족과 재 가족 사이에서 오는 충성심의 갈등이나, 다

른 두 가족의 역사와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은 재조명되어야 

하는데(Kim, 2004), 이러한 갈등의 완화를 한 창조  안

은 가족들이 같이 력 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상호의견의 수용 는 한 안의 선택을 한 민주  의

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의 

력  해결을 지원하는 ‘재혼생활교육 로그램'의 참여는 

재혼생활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해결  완화에 보다 창의

인 안을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Lim, 2002).

3)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의 활용 

 의의

본 연구에서 질리언스는 어느 한 시 에서의 횡단  

보다 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이 경험하는 도 과 반

응에 융통 이고 진화론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은 고난

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 인 ‘재혼'에 직면한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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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actice Model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among Remarried Families

응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재혼가족이 잠재력을 회복하

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그 시

지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질리언스의 세 가지 구성요소

에 기 한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천모형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모형은 질리언스

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혼가족과 

차별화되는 가족의 기능  안정성 강화를 해 로그램의 

개발  실시를 강조한다. 재혼가족은 ‘신념체계의 변화'에

서 ‘재혼'이라는 인생의 선택  도 을 비하고 그 도 에 

의한 어려움에 정 인 의미를 부여하며 수용해 나가는데, 재

혼 이 의 비 로그램은 그들의 어려움 완화에 도움을  

수 있다. 선행연구(장혜경․민가 , 2001; Chung, et al., 

2000; Hyun, 2002; Kim, Um, & Park, 2010)의 결과에 의하

면 재혼가족의 부분은 재혼이 혼가족과 다르다는 실

을 악하지 못한 채, 재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들은 별다른 

비 없이 시작한 재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재혼 비 교육 로그램'은 부부 두 사람의 응을 수월하게 

하고 재혼생활에 보다 실  기 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Higgnbotham, Miller, & Niehuts, 2009;Kim, 2006). 

‘조직 유형'에서 재혼가족은 가족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지집단  확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지지망의 형성을 통해 가족 질리언스를 강화시켜 

나아간다. 이것은 재혼가족 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이

나 갈등을 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과도 련되는데, 

에서 말한 재혼 비 교육 로그램 이외에도 재 재혼생

활을 하고 있는 부부와 가족 구성원을 상으로 한 ‘재혼생

활 교육 로그램'등이 개발․실시되어 ‘조직유형의 변화'에 

보다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Adler-Baeder 

& Higginbotham, 2004; Kim, 2006; Lim, 2006). 

‘의사소통'에서는 가족 자체의 문화나 계자녀와의 계가 

요하게 나타나는데, 재혼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력

인 문제해결을 하여 가족 체로서 함께 도 에 처하

며 성장하게 된다. 이와 련하여 새로운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  계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응을 한 ‘자녀참여 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다. 

이는 가족(부모-자녀, 자녀-자녀)의 의사소통에 변화를 주면

서, 역할 재조정과 같은 조직유형의 변화에도 정 인 향

을  수 있다. 한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동질집단

을 활용한 집단상담 등의 상담 로그램의 참여  활용은 재

혼가족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여 보다 안정 인 

재혼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리언스 근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

도 회복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 질리언스 근은 외부로부터의 치료  근이 아닌, 내

부로부터의 치유  근을 강조하며 재의 문제해결을 넘

어서서 미래의 문제 방까지도 고려한다. 이는 재혼가족의 

결함이나 문제에 심을 두고 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강 으로서 질리언스를 강화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러므로 본 모형은 재혼가족의 강 을 지향하고 역량을 강화

하여 새로이 이룬 가족으로서 삶의 도 을 극복하게 지원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실

천모형은 장에서의 실천가들(practitioners)과 원조 문

가들(helping professionals)에게 재혼가족의 특성에 한 

이해를 제공하여, 재혼가족의 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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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해 잘 처할 수 있도록, 련된 서비스  로

그램의 기획과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이 모형은 장기 으로 재혼가족에 한 한국사회의 

부정  인식의 환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법과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 본 모형의 활용

은 지속 인 재혼가족의 성장과 안정 인 가정생활을 지원

함으로써 재혼가족의 이혼 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논의 

재혼은 해체된 가족의 재구성으로 새로이 구성된 가족 

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가족유형

으로서 재혼가족은 차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안내

할 사회  규범이 부족한 실에서 재혼이  다시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Coleman, Ganong & Fine, 2000, 2002; Kim, 2007). 이에, 

재혼가족이 재혼이라는 가족생활주기의 도 을 극복하고 성

장하는 과정에서 가족 질리언스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을 심으로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

화를 한 실천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본 모형은 가족

의 결함이나 문제에 을 맞춘 병리 인 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이 가진 강 으로서 질리언스를 강화하여 그들 

스스로 회복하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이혼을 

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혼가족보다 더

욱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재혼가족의 어

려움  도 과제를 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 다. 

가족 계에 한 일반 인 인식은 아직도 정상(normal)

가족이나 형 (typical)가족 심의 이념에 얽매여 있어 그

동안 재혼가족은 사회 으로 비정상 (abnormal)이고 비정

형 인(atypical)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제 재

혼가족은 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 ․ 연  가족주의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정서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신(新)가족주

의에 기 하여 이해되어야 한다(Yang, 2005). 그러기 해서

는 먼  미시  차원에서 재혼가족 구성원에 한 특성과 도

과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 인 응을 한 다양한 

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극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거시 으로는 재혼가족에 한 부정 인 사회의 인식

을 개선하고 이들의 가족 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

족복지  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재혼가족에게 장기

인 도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  미시 으로는 재혼가족의 질리언스 강화를 한 

모형에서 살펴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에 기 하여 혼가족과 차별화되는 가족의 기능과 

안정성 강화를 한 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요구된다. 

부분의 재혼가족은 재혼이 혼가족과 다르다는 실을 

악하지 못한 채 별다른 비 없이 재혼생활을 시작하고 많

은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원활한 응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 재혼과 련된 교육 로그램은 건강

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 에서 산발 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 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는 1998년부터 재혼 비교육 로

그램을 실시하 으나, 신청자의 수율이 낮아서 신청자가 

모일 때에만 간헐 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은 2005년 처음으로 재혼가족을 한 

자녀동반 캠 인 ‘한마음가족캠 ’를 진행하 으나 그 참여

가 조하여 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재혼가족 교육

로그램만 1년에 1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한국가정

법률상담소, 2010). 그러므로 재혼에 하여 충분히 비할 

수 있는 재혼 비 교육 로그램  재혼가족의 기능과 통합

을 지원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통하여 재혼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시 으로는 와 같이 차별화된 다양한 로그램의 개

발  실시와 더불어 재혼가족에 한 사회의 부정 인 이해

와 인식의 환이 요구된다. 재혼가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재의 상황은 보다 재혼에 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 히 재혼가족에 한 부정

인 견해가 만연해 있다(Chung, et al;, 2000, 장혜경 & 민

가 , 2001; Kim & Ha, 2011). 재혼가족이 지닌 어려움을 

연구한 장혜경과 민가 (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혼가

족은 경제  문제, 자녀의 응문제 다음으로 ‘재혼가족임을 

타인들이 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이

후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이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서 재혼가족에 해 부정 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재혼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

여 로그램 참여를 주 하는 경우(Kim & Ha, 2011)도 감

안하여 가정에서 재혼가족의 구성원끼리 진행할 수 있는 ‘가

정 내(in-home) 로그램’(Adler-Baeder & Higginbotham, 

2004) 혹은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그램(interac-

tive web-based program)'의 개발(Gelatt, Adler-Baeder, 

& Seeley, 2010)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재혼가족에 한 사회  편견과 낙

인의 완화를 해서는 재혼가족에 한 수용 이며 지지

인 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총 혼인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재혼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

되기 해서는 사회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 으로 홍보하고 실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먼  TV 드라마나 화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혼가족에 한 정 인 이미지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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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해야 한다(Leon & Angst, 2005). 한, 매체에

서 나타나는 재혼가족의 부정 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

록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 에게 직 인 

향을 미치는 매체에서 재혼가족이 보다 정 인 모습

으로 환될 수 있도록 한다(Leon & Angst, 2005). 이 듯 

재혼가족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토 로 한다면,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도 아울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망

된다.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이와 련하여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가족

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인 제도는 

연 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되려면 

호주제 폐지가 시행이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혼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재혼가족을 

상으로 가족 질리언스를 강화하기 한 실천모형을 제시

하여 이들이 가족으로서 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자 하 다. 재혼가족은 질리언스의 강화를 통하여 보다 

재혼생활에 원만히 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차후 재혼가

족의 이혼을 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질리

언스 모형에 기 하여 재혼가족생활 교육 로그램을 비롯한 

구체 인 재혼가족 지원 로그램 개발이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 사별 후에 재혼한 가족의 경우는 이혼한 후 재혼

한 가족과는 다른 가족역동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재혼가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재혼가족의 연령, 혼 자녀 유무  배우자의 혼 혼인 

여부에 따른 활발한 연구는 재혼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여 이들을 한 보다 

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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